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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2026. 9. 11. 금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3:30~14:00 참석자 등록

개회식 14:00~14:20
축   사:	 한동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1부
주제발표 14:30~16:00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마치다 타카시(창원대학교 교수)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송기태(목포대학교 교수)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휴식 16:00~16:20 자리 정돈

2부 
종합토론 16:20~17:40

• 좌장: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오영주(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

	 진선희(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류진옥(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원)

	 박종선(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수경(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폐회 17:40~17:50 마무리

프로그램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주제발표

마치다 타카시
창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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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마치다 타카시 (丁田隆, 창원대)

1. 들어가며

2. 일본의 제도: 민속문화를 ‘지정’, ‘등록’하는 것

3.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재해에 대항하여

4. 나가며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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霸王别姬(1993) 서편제(1993)

국보(國寶)

2025년에 개봉된 일본 영화

원작: 요시다 슈이치(吉田修一)
감독: 리상일(李相日)

매출: 208억 엔(국내 실사영화 1위)

국보 = 인간국보(인간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일본 전통 예능인 가부키(歌舞伎)의
온나가타(女方, 여성 역 남자 배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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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市川團十郎
1660~1704

12대 市川團十郎
1946~2013

13대 市川團十郎
1977~

7대 신노스케(新之助）

11대 에비조(海老藏)

13대 단주로(團十郎)
습명(襲名)

文化庁 文化財DB
국가지정 문화재 DB >  중요무형문화재 > 가부키 > 보유자 정보

尾上菊五郎（7代目） – 立役

坂東 玉三郎（5代目） – 女方

片岡 仁左衛門（15代目） – 立役

中村 東蔵（6代目） – 脇役

中村 梅玉（4代目） – 立役

中村 歌六（5代目） – 立役

중요무형문화재 생존 보유자
(가부키 배우)

본명: 호리코시 다카토시

명적(名跡): 13대 이치카와 단주로

야고(屋號): 나리타야(成田屋)

13대 市川團十郎

이치카와 단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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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道(다도)

華道(꽃꽂이)

공예

相撲(스모)

특정 가문이 전수(이에모토, 家元)
이름을 계승
가부장적 질서와 동성사회성(homosocial)

能
(노)

狂言(교겐)

文樂(분라쿠)

落語(라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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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제 도제제 습명제… 전근대적 관습

체벌, 성차별, 혈통주의, 갑질..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우리나라
에 있어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문화재보호법)

민속문화재=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 민속
예능, 민속 기술 및 이들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주택 기타 물건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 변화 이해에 필수적인 (문화재보호법)

스모 도장의 폭행 문제 마이코 출신 여성의 UN 인권위원회 고발

• 현대 사회의 법, 윤리, 인권 의식과의 괴리

• 제도권 외부에 존재했던 ‘전통문화’의 특권적 위상

• 다문화 시대 → 외국인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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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의 딜레마

비가시적인 ethos
신앙, 윤리, 가치관, 세계관

가시적인 형식
노래, 춤, 놀이, 의례, 기술

• 가시적인 형식만을 보호
→ 박물관 유물?

• 비가시적인 에토스의 ‘보호’가 가능할까?

• 형식과 에토스를 분리할 수 있을까?

• 전근대적 에토스 중에는 현대 사회의 법
과 윤리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

• ‘원형’과 ‘변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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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민속문화재

축제와 세시풍속, 통과의례 등

풍속 관습과 민속예능, 그리고

생활과 직업에 관련된 제작 기술

등 민속 기술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해서 전해 내려온 무

형의 전승.

유형민속문화재

의식주와 농업, 어업, 사냥 등 생

산과 생업, 혹은 사람의 일생과

신앙, 연중 행사와 같은 생활 속

에서 사용되어 온 도구와 시설



16

문화재 정책의 paradigm shift

1) ‘점’애서 ‘면’으로(1950〜2000년대)

경제 개발에 따라 오래된 시가지, 마을 파괴 위기 → 전통적 건보물군 보존지구

2) 엄격한 지정에서 ‘완만한 등록’으로(1996~)

개조나 현상 변경에 대해 엄격한 절차

→ 근대 건축 등을 일상 생활이나 상점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등록’

민간이 소유한 친숙한 문화의 활용

3) 보호로부터 활용으로(2018~)

문화재를 관광 자원 및 교육에 적극 활용

시정촌(읍면)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 보존 활용 지역 계획’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1975년 민속문화재(유형・무형),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996년 등록유형문화재

2004년 문화적 경관

2018년 보존과 활용 양립으로 전환

2021년 등록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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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재해에 대항하여

고베 대지진(1995)
동일본 대지진(2011)

노토반도 지진(2024)

구마모토 지진(2026)

문화재 보존 활용 지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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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봉 저녁, 아이들은 건강을 기원하
며 일곱 곳의 지조를 순례한다. 여름
방학 마지막 시기, 아이들은 지조봉을
즐겼다.

피해를 입은 지조를 파내어, 불에 탄
잔해 속에서 지조봉을 지내려는 사람
들이 있었다. 임시주택에 들여온 지조
를 지역 교류의 핵심으로 삼는 움직임
이 일어났다.

지조봉의 성격

희생자의 위령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

피난소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民俗의再生

모리구리 시게카즈, 
『지조・나가야의 역사민속학:
지진을 극복해온 고베, 나가타에서』,
2021

지조(地藏) 신앙

지조봉(地藏盆)
음 7월 24일(양 8월 24일)
지장보살의 연일(緣日)

나가야(長屋)
전근대적 연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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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정보 네트워크

동일본대지진과 민속문화

『무형민속문화재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2014)

『지진 후의 지역문화와 피
해자의 민속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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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의 에토스는 오래된 의례와 기술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공동
체를 유지해 나가는 생활 지식·실천적 지식에 있다

• 제도는 이러한 민속의 에토스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주제발표

송기태
목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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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유네스코체제 도입: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2 국가와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 제도 비교

3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기관 및 조례 비교

4 고창농악보존회가 개척한 한국형 무형유산 전승 시스템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2026.09

송기태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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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체제 도입: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속에서 기존 작품과 예술 중심의 문화재에서 공
동체의 유산으로

1) 문화재에서문화유산으로: 보호대상이사물에서관계로 확장

문화재 Cultural Property

가치가 큰 사물·기술을
선별하고 보존하는 체계

지정 · 원형 · 보유자

→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공동체가 과거와의 연속성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

전승 · 재창조 · 참여

문화유산화 특정 사물·지식·실천에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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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협약에 따른 무형유산 정책의 방향 전환

사물·지식 → 공동체 보호의 주체와 대상 확대

보존 → 민주주의가치 다양성·상호존중·지속가능성

하향식 집행 → 상향식 참여 공동체의 주체적 관리

정부가 대신 보존하는 정책에서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시키는 정책으로

04

3) 전승·재창조·정체성이무형유산의핵심

“공동체와 집단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현·지식·기능과 관련 도구·사물·문화공간”

세대간 전승되며환경·자연·역사와상호작용하면서끊임없이재창조

구전 전통·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식·축
제

자연·우주 지식 전통공예 기술

정책 기준 인권 · 공동체간 상호존중 · 지속가능한발전과양립하는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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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기술성에서공동체가치와 지속가능성으로

기존 평가

• 역사성

• 학술성

• 기술성·예술성

• 대표성

2022년 지식·생활관습 분야

• 공동체의문화적정체성기여

• 문화적다양성과창의성기여

• 종목의이행빈도와범위

• 전승주체의활성화와지속가능성

변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계속 전승하는가”를 평가

07

4) 유네스코 협약의관점이 2016~2024년 국내 법체계에반영

1962

문화재보호법

유형·무형·기념물·민속

2003

UNESCO 협약

공동체·전승·재창조

2016

무형문화재법

독립 법률·보전과 진흥

2024

국가유산체제

문화·자연·무형 3분 체제

법률의변화는명칭변경이아니라보호범위와정책수단의확대요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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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정책은 기관·공동체·학교를연결하는방향으로 확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네트워크·국제협력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공연·전시·교육

국가유산진흥원

공동체종목·공모·공예지원

보편가치 다양성·평화·지속가능성 공동체종목 조사·활동지원 강화 상향식참여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교육연계 대학·특성화고·전수학교 범위확장 근대·생활 무형유산 검토

09

6) 최근의 방향은 공동체의생활·지식·사회적가치 포착

김장문화 나눔·협력·공동체성 2013

줄다리기·씨름 세시풍속·공동등재·협력 2015~

해녀문화·갯벌어로 지속가능성·민간지식 2016·2021

한복생활·윷놀이 가족·마을공동체·생활관습 2022

설·단오·추석·동지 공동체가함께실천하는세시 2023

개별 보유자의 기량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활문화 자체가 정책대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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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의 구조: 전승생태계 구축

조사·지정 → 전수교육 → 이수·성장 → 공개·활용 → 기반·복지

11

개인

보유자 월 200만원
전승교육사 월 90만원
명예보유자 월 100만원

단체

보유단체 월 380만원
자율전승형 월 580만원
성과평가 장려금

후속세대

전수장학생 월 30만원
우수이수자 연 600만원
이수자 공연·연구

환경

취약종목 추가지원
전수관·공방 개선
교육·유통·복지 지원

국가와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 제도 비교

2025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을 기준으로 본
지방무형유산 정책의 공백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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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속세대의 경우 전수생에서 이수자 활동까지 단계별 지원

전수생

전수장학금
월 30만원 · 최대 5년

이수자

우수이수자 장려금
연 600만원 · 최초 2년

활동 이수자

공연·전시·연구
공연 600만원 · 연구 500만원

성장이수자

공모공연·레지던시
공연 800~1,200만원 · 공간·재료

13

③ 공개·교육·기획사업을통한 전승자의 사회적 활동 지원

공개행사

보유자 800만원 이내
보유단체 1,270~3,600만원

전승자 기획행사

보유자 700만원
전승교육사 600만원

찾아가는 무형유산

개인 500만원
단체 600만원

징검다리 교실

개인 550만원
단체 750만원

① 기본 전승지원 : 기초 지원과 성과보상 결합

지원대상 2025년 기준 정책 기능

보유자 월 200만원 전수교육의중심

전승교육사 월 90만원 교육실행과후계양성

보유단체 월 380만원 단체전수교육·운영

자율전승형보유단체 월 580만원 자율성과책임확대

우수이수자 연 600만원 최초 2년·연 2회지급

전승활동실적을평가해연말 장려금도차등 지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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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무형유산 지원 체계

01

보유자·전승교육사

월정전승지원금

02

보유단체

운영비·사업비

03

공개행사

연 1회공연·전시

15

국가무형유산 대비

제도마련이 미흡한 층위

• 이수자와 전수생의 성장경로

• 취약종목별 맞춤지원

• 전문인력·유통·복지·정기조사의 정책 환류

④ 취약종목·공간·공예생산까지전승환경에 대한 별도 지원

취약종목 3년 주기 재선정
재료·공연·임차직접경비

14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사배치

전통기술 공방개선·재료수급
작품구입·인증·디자인

국가계획의 특징
전승자 지원 + 종목 위험 대응 + 공간·시장

기반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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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수장학생은 조례보다 실제 선발·지속성이 중요

지방에서 반복되는 문제 필요한 연결

17

• 선발 인원이 적거나 미선발

• 연도별 예산 편성이 불확실

• 보유자 추천 의존

• 장학 종료 후 이수자 지원과 단절

③ 동일한 지원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 해결

전승위험 종목 맞춤형 지원

• 전수생 부족

• 재료 단절

• 시장 소멸

• 공동체 해체

• 보유자 고령화

• 전수생 유입

• 장학·교통·재료비

• 이수심사

• 청년이수자 활동

• 장학금·청년 전승자 고용

• 재료 생산·구입·보관

• 작품구입·공공조달·유통

• 마을·전승공동체 회복

• 기록화·후계자 집중양성

① 이수 이후 지원이 끊기는 “이수자 절벽”

전수생 이수자 전승교육사 보유자

지원 공백이 가장 큼

16

• 국가: 우수이수자 장려금, 공연·전시·연구, 레지던시

• 지방: 이수증 취득 후 상위 전승자로 인정될 때까지 지원 희박

3) 지역 무형유산 제도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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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수교육관은 건물보다 운영역량 필요

건립·보수 + 상근 전문인력 + 지속 프로그램

기획·회계 교육 개발 아카이브 홍보·관객 시설 관리

지방정책의 전환: 시설비 중심 → 인력·프로그램·운영비의 다년 지원

19

⑦ 기능종목은 생산과 유통을 통한 생태계의 확장 필요

재료 수급 공방 개선 제작비

작품 구입 공공 유통 디자인 협업

④ 정기조사의 환류 제도 마련

조사→환류
현재의 약점

현황 확인·점검으로 종료

18

⑤ 공개행사의 “연 1회 의무공연” 방식에서 전환

현재• 같은 장소와 구성 반복

• 행정상 실적 충족 중심

• 관객·학교·지역사회 연계 부족

• 이수자의 기획권 부족

전환 • 기획행사와 순회공연

• 찾아가는 무형유산

• 학교·마을 연계 교육

• 이수자 주도 공연·전시

• 기·예능

• 전수교육

• 전승자

• 경비·시설

• 건의사항

• 취약등급

• 지원 차등

• 전승교육사 충원

• 시설 개선

• 기록화 우선순위

공개는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승자 성장과 사회적 수요를 만드는 과정

정기조사는 현황파악이 아니라 정책제안과 수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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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무형유산의 새로운 움직임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기관 및 조례 비교

21

지역의 무형유산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현황

지역 무형유산 지원 제도는 6개 축으로

기본

보유자·단체

성장

전수생·이수자

위기

취약종목

활용

공연·교육·유통

기반

공간·전문인력

환류

정기조사·평가

20

국가무형유산처럼

매년 「시·도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으로 대상·단가·일정·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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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 중심기관 현재 성격 무형유산과의 관계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 조사·연구·활용 무형유산 활용사업·교육·총람 제작 등 수행

강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도 출연 문화유산 전문기관
무형유산까지 설립범위에는 포함되나 실무는 매
장·유형유산 비중이 큼

충북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 조사·보존·활용 무형유산을 포함한 종합기관으로 확대되는 단계

충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역사·문화유산 종합연구
무형유산 기록화와 공개행사 모니터링까지 지속
수행

경북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조사·보존
발굴·유형유산 중심, 무형유산 전담 기능은 상대
적으로 약함

경남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역사문화유산 조사·연구 주로 매장유산·역사문화권 연구 중심

전남 전남문화재단 국가유산연구소 문화유산 조사·보존·활용
현재는 고고·유형유산 중심성이 강하고 무형유산
상시관리 기능은 약함

2) 지역별 무형유산 관리 기관

1) 국가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지역에는 서로 다른 지원기관

국가

국립무형유산원

• 전국 조사·연구

• 기록·아카이브

• 전승지원·교육

• 정책·국제협력

지역

행정부서 지정·인정·예산

문화유산 연구기관 조사·기록·활용

문화재단·전수관 교육·공연·현장지원

지역학 기관 문헌·구술·아카이브

차이 국가는 한 기관에 기능이 모이지만 지역은 여러 기관에 분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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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북 아키비움

• 국가·도·시군 지정유산 통합검색

• 문서·사진·영상·음원·도면 축적

• 무형유산 정기조사 자료와 학술자료 수록

• 무형유산위원회·활용사업 정보 연결

주목할 점

• 매장유산 기관에서 역사문화 종합기관으로 전환

• 무형·유형·자연유산을 같은 정보기반에서 관리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으로 업무영역 확대

25

②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1년 공개자료 기준

53종목 55종목 중 기록도서 발간

21종목 기록영상 제작

매년 8종목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

왜 모범인가

• 단발성 용역이 아닌
연속 사업

• 책·영상과 현장평가를
함께 축적

• 조사자료를 향후
보존관리 기반으로 활용

조사 → 기록 → 공개행사 평가를 단일 기관에서 총괄

24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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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택농악은 ‘보존회원 개인’을 등급별로 직접 지원했다

2022년 지급 사례

가급 월 180만 원
20명 이내

나급 월 100만 원
20명 이내

현행 활동기준(2025)

가급 월 12회 이상 · 회당 4시간

나급 월 8회 이상 · 회당 4시간

특별 월 2회 이상

한계 개별 지원까지 진행되었으나, 보존회 내부 갈등으로 지원 중단된 상태

27

평택 평택농악 등 등급별 월정액 회원 직접지원형

임실 임실필봉농악 회원지원+전수관 생태계·기반형

안산 시 소재 무형유산 회원+장학생 활동조건·성장형

과천 경기소리 이수자 월정액 예산 집행사례형

비교의 핵심: 누구에게 줄 것인가 + 어떤 활동·공간·성장경로와 묶을 것인가

26

3) 지역에서 무형유산 활성화 및 개별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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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무형유산의 한국적 시스템 구축

고창농악보존회가 개척한
한국형 무형유산 전승 시스템

29

건강한 무형유산 전승집단의 모델

② 임실필봉농악은회원수당을 ‘전승 활동’과 연계하여 설계

제도

• 보존회원 지원 근거를 조례·시행규칙에 명시

• 보유단체가 회원 등급·기준액을 전년 9월 30일까지 제출

현장

•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로 교육·공연·축제 거점 운영

• 1970년대부터 대학생 전수교육을 이어온 장기 후계양성 기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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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창농악경연대회제2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개인상 박성근고창농악단 초창기 모습(1992)영무장농악 명인들

김만식 김양술 김성락

김상구 허백수

황규언 강대홍 유만종

고창농악 역사History of Gochang-
Nongak

1. 지나간 시간, 옛 사람과의 만남

2000

단체문화재 지정
고창농악전수관

개관

1985

고창
농악단

1995

방장
농악단

1998

고창농악
보존회

1950

해방 이전의
고창농악

2016

고창농악전수관
신축 & 리모델링

2000년 ~ 2015년
고창농악전수관

2016년 ~ 2026년
고창농악전수관

31

고창농악 현황

<고창농악보존회 조직>

이사회

보존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7명

보존회원 84명 (원로, 활동, 유예, 직능, 감사)

고문 2명

<고창농악보존회 운영 및 공연 조직>

사무국 : 국장, 차장, 경영지원팀2명, 문화예술교육팀1명,

기획사업팀4명, 연수레지던시4명, 시설관리1명

학예연구실 1명

문화예술교육원 드림2명

연희컴퍼니 고풍 4명

<고창농악 네트워크>

읍면농악단 및 지역 농악모임 20여 개

마을농악단 4~5개

동호회 4~5개

대학동아리 30여 개

외부 전수 관련 단체(20년 동안 120개 정도)

고창지역 고등학교 6곳 중 1곳

고창지역 초등학교 20곳 중 13곳

중학교 14곳 중 6곳

이수자들의 외부 모임 5개

<1년 평균 공연>

2025년 기준 80~90회

고창농악 관계인구 연 3,000명/ 제2의 고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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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 여기

NOW     - HERE

고창농악경연대회 33

대보름 줄굿풍장굿문 굿도둑잽이굿 매굿 당산굿풍어제

복원, 재현 그리고 보존Restoration, Reproduction 
and Preservation 

1. 지나간 시간, 옛 사람과의 만남

발간 단행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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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 주요 사업을 통해 본 고창농악의 전승과 소통
Transmission Process and Communication Style of Gochang Nongak

through the Main Business of Conservation Society

2. 지금 - 여기

연구
/ 발간 서적발간

기록사업

복원사업Research/Publication

전통예술학교 :   상시 운영되는 강습

굿피는 고창 : 봄,여름,가을, 겨울 전수

읍면농악단 강습 :    면별 파견 강습

Education/Study

교육
/ 학습

공연 창작 · 기획 공연:  풍무, 감성농악 시리즈 등

문화유산 공개행사 등

각종 상설 · 초청공연 등Performance/Show

축제 고창굿한마당

고창농악경연대회

꽃대림 축제Festival
35

전승에
기여하는
주체들

Contributors to Tradition

2. 지금 - 여기

문화
소비자

보존회

연희자

기획자

교육자

기술
지원

민속학

문화
인류학

음악학

연구자
지역
농악인

마을
농악단

읍·면
농악단

단체
소속

전수자

보존회
전수자

전문
연희자

고창
농악

행정기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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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무대화 공연

전통농악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현장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전통의 연행형태의 공연

- 무형유산 공개행사(판굿, 대보름굿, 풍장굿) 등

2. 지금 - 여기

37

미래를 위한 후속 세대 양성과 교육
The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for Future

2. 지금 - 여기

양사동 제각(1993-1999) 전수

구전수관(2000-2015) 전수
신전수관(2016-) 전수

양사동제각
전수

구전수관(폐교)
전수

신전수관
전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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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무대화 공연

전통농악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현장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전통의 연행형태의 공연

- 문화재발표회(판굿, 대보름굿, 풍장굿) 등

마당에서 연행되던 연행 형태들을 무대 공연화

- 풍무 시리즈 등

2. 지금 - 여기

기존 연행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 시도

- 도리화귀경가세, 모양마을 사람들, 이팝:신의꽃, 샤이닝고창, 샤이닝

등

39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무대화 공연

전통농악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현장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전통의 연행형태의 공연

- 문화재발표회(판굿, 대보름굿, 풍장굿) 등

마당에서 연행되던 연행 형태들을 무대 공연화

- 풍무 시리즈 등

2. 지금 - 여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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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1.전통농악공연

고창농악 문화유산 공개행사 (1999 ~ 2025) 

고창농악 상설공연

2.무대화공연

풍무(風舞)_고창농악보존회 브랜드 공연 (2008~)

- 현장에서의 시간, 공간, 절차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무대화

- 문굿, 풍장굿, 도둑잽이굿, 판굿, 고깔소고춤

41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무대화 공연

전통농악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현장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전통의 연행형태의 공연

- 문화재발표회(판굿, 대보름굿, 풍장굿) 등

마당에서 연행되던 연행 형태들을 무대 공연화

- 풍무 시리즈 등

기존 연행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 시도

- 도리화귀경가세, 모양마을 사람들, 이팝:신의꽃 등

2. 지금 - 여기

농악 문화향유층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며 소통의 자리

- 고창농악경연대회, 고창굿한마당, 대보름축제, 꽃대림축제 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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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3.창작공연
2012년 _ 오동나무집 엿보기 _ 전통 매굿을 공연화

2014년 _ 판굿 1·3 _ 농악의 구조와 표현방법을 재해석해서 연출

2015년~2025년 _ 감성농악 시리즈 (고창농악과 고창의 이야기)

2017년 _ 모양마을 사람들

2018년 _ 이팝 신의꽃

2019년 _ 광대, 1894

2020년 _ 운곡로맨스

2021년 ~ 2023년 _ 이팝 소리꽃

- 타 장르와 융합(극, 음악, 소리)

- 창작 시스템 구축 (연출, 음악, 안무, 조명, 음향, 의상 ….) 

2024년 _ 샤이닝고창

2025년 _ 샤이닝

2015년 ~ 2016년 _ 도리화 귀경가세

43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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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축제

2000년 ~현재 _ 정월대보름 축제 (고창의 마을굿축제)

2003년 ~ 2021년 _ 고창굿 한마당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

2000년 ~ 현재 _ 고창농악 경연대회 (고창군 14개 읍면농악단 축제)

2018년 _ 아시아 민속춤 축제 (일본 시시오도리(사슴춤)와 고창농악의 만남)

2020년 ~ 현재 _ 고창농악 꽃대림 축제 (한 여름 전통예술축제)

45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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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3Jn8TkWlzQ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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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전
제주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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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강소전(제주대학교)

[차례]

1.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2.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3.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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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잔존, 희소, 소멸 위기의 보존]

-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국가무형유산(망건장,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민요, 탕건장, 제주큰굿 등)

국가민속문화유산(성읍마을 관련, 내왓당 무신도, 애월 말방아 등)

도무형유산(영감놀이, 민요 관련, 마을제 관련, 공예 관련, 테우문화, 호상옷, 돌담쌓기 등)

도민속문화유산(가옥, 신당, 방사탑, 남방아, 상여, 돌하르방 등)

+ 농업유산, 유네스코 유산 지정 + 비지정 문화유산 점검

- 전통 생업 지원

해녀 2,607명(2025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통계)

- 제주방언 보존
제주방언은 민속문화와 밀접하고, 구전전승 문화의 요소

[들어가며]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 사업’

- <제주문화상징 99> 선정

자연, 역사, 사회 및 생활, 신앙·언어·예술 분야 구분

- <제주문화상징 10>의 뚜렷한 민속문화 요소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사건,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귤, 오름

- <제주문화상징 99>에도 민속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 민속문화의 중요성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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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문화자원 활용 고민]

- 문화관광 접목: 민속문화 홍보, 체험
민속문화 관련 관광지(제주성읍마을,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혼인지, 돌문화공원 등)

민속문화 관련 축제(입춘굿 축제, 탐라문화제, 금능원담축제, 이호테우축제 등)

-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자원 활용, 로컬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총 250억 원 규모)
(제주형 마을 만들기 자체사업(86억원)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7억원) / 마을만들기종합

지원센터 운영(8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150억원)) 등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관 선정)

- 문화콘텐츠 개발: 부가가치 확대
문화예술, 문화산업에서 분야별 민속문화 자원을 문화콘텐츠 요소로 활용하는 시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운영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민속문화 인식의 주체, 방법]
- 주체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적 행위자의 감소와 위축, 과거 민속문화 원인 요소 축소 및 소멸

주로 소멸/잔존한 과거 민속문화로 인식해, 외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점 우위

행정은 주로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문화관광 중심(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청, 각 박물관 등)

학계는 민속문화의 조사, 정리, 분석, 연구(제주대학교, 관련 학회와 연구소 등)

- 방법

문화유산과 각 민속문화 분야별 관련 법률(예: 문화유산 법률, 해녀와 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황)
* 검색어 ‘민속’(조례 19건): 해당 조례 중 문화유산 8건, 해녀 3건, 공간조성 6건, 문화예술/산업 3건 등(중복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

* 검색어 ‘무형’(조례 29건): 해당 조례 중 문화유산 8건, 해녀 3건, 문화예술/문화산업 3건, 마을 3건 등(중복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등

학술연구: 민속학과 구비문학 중심으로 연구, 행정 활동의 근거 자료 제시 역할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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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지속 혹은 변화의 어려움 파악]

김녕리 돗제 돼지고기 제물 북촌리 사원이물

*양돈환경 변화, 법령 저촉(돼지고기 조달 애로)                  *물 이용환경 변화, 부분적 이용

- 과거부터 지속한 일부 민속문화: 나름대로 지속하려 해도 여건이 녹록지 않다. 

- 해당 민속문화의 실제적인 현재적 전승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소멸 혹은 소멸 위기의 대응]

<명월리 서문하르방당 지제 제물>                                        <덕수리 불미공예>

*단골과 심방 감소, 시대 변화, 개발 영향 *생업환경 변화, 현대산업 발달

- 과거부터 지속한 대부분 민속문화: 사라졌거나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 해당 민속문화의 가치(형성, 내용, 공동체, 민속지식 등)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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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현재성 강조]

- 진법(陣法)의 구성
소멸 민속: 기록보고, 박물관, 전시관 등 아카이브

잔존 민속: +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비지정 현황 파악

지속 민속: + 전승환경 조성, 애로점 개선

변화 민속: + 현대 민속 인식, 조사정리 필요

체험 민속: +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활용

- 1차적으로 조사, 정리, 연구, 기록 보관(아카이브)을 하고,
2차적으로 각 민속문화 요소의 양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

- 현재 전승이 지속되는 민속문화 항목을 우선 강조하여 정책 고려
*대표적 사례: 제주굿(+본풀이(신화)), 해녀,

세시풍속(일부), 일생의례(일부), 식생활(음식문화) 등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현대사회 민속과 도시민속 인식]

혼례음식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문화관광지

*’가믄잔치’에서 ‘가문잔치’로 재인식 *민속자원 전시, 관람객 감상(지역 특색)

- 과거와 현재, 농어촌과 도시의 생활상 공존: 민속인 듯 민속 아닌? 사실 민속인 문화

- ‘생성→변화→소멸→(다시) 생성’ 원리 인식: 민속문화가 현재 문화임을 인식



54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경제성 확보]

- 민속문화는 본래 ‘먹고사는 일’에 따른 문화

행위 주체의 경제성: 주체의 참여를 견인하는 요인

관련 분야의 파급성: 민속문화의 지속성 배경

- 현재 ‘먹고사는 일’을 현대 민속문화로 재인식해야 경제성을 확보

생업 생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민속문화의 접점을 고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연결 관계 도모

-마을(일정한 지역적 범주)을 중심으로 개별 행위자 주체가 연합하여

‘작지만 큰’ 민속문화의 경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민속이 문화콘텐츠 중요 자원임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에
서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기회를 확대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주체성 고양]

- 민속문화 행위자의 중요성

가정: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신앙 중심 부분 지속, 현대화와 가족변화로 지속 약화

마을: 마을제 중심 일부 지속, 마을 환경 변화와 이주민 유입으로 정체 양상 많음

생업공동체: 생업기술, 생업지식 중심으로 일부 지속, 전통생업 환경이 급변

-진흥 정책적으로 지역적 범주나 추동력을 감안하면

‘마을’을 민속문화 행위 주체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

‘마을’을 기준으로 ‘가정’과 ‘생업공동체’를 포괄한다.

-민속문화의 원동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의 자생성을 인식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지역 민속문화 요소가 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향토문화 교육과 전승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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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기반성 조성]

- 민속문화 학계 연구
민속학, 구비문학의 체계적 연구기반(학과, 전공, 교수, 강좌(전공/교양) 등) 거의 미약

구조적인 연구기반이 없어 극소수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인 경우가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협력하여 민속문화 연구교육 체계 구축 필요

: 인력양성, 강좌개설 등 *해양기상학협동과정, 지하수학협동과정 등 참고

“민속문화를 조사, 분석, 연구할 수 있는 민속연구자가 극히 드물다.”

- ‘제주 (민속) 문화콘텐츠 아카데미’(가칭) 신설
현 시점에서 비교적 대중 친화적이고 미래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제주 민속문화 중 과거 전통, 현재 지속, 미래 부가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항목

대중에게는 교양강좌, 문화예술/문화산업 종사자에게는 실질적 상설/심화 지원교육

(예: 제주신화 아카데미-근래 제주 관련 콘텐츠의 중심 요소)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기반성 조성]

- 공공 영역의 역할(자치단체, 의회, 교육청, 관련 기관 등)

민속문화를 과거 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이며 미래 자원으로 인식

민속문화 진흥 관련 구체적인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지원

민속문화 전담조직 신설 편제 또는 민속문화 관련 조직 총괄하는 위원회 설치

민간, 학계, 예술, 산업, 행정 등이 연결되는 거버넌스 구축해 대표 민속문화 활성화

※ 유･무형유산_세계유산본부 / 해녀_해녀문화유산과 / 마을제_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향토음식_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농업유산_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
농업경영팀

민속문화 집대성, 실질적 아카이브 필요(『제주의 민속(Ⅰ∼Ⅴ)』(1993∼1998) 이후 30년 지남)

* 가능한 대로 기록(텍스트), 사진, 음원, 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체계적 아카이브

* 연구, 전시, 아카이브 등이 한 시설에서 공존하며 시너지를 만들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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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제주민속포럼>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나마 <제주민속포럼>을 통해서

민속문화의 진흥에 대해 공론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맺으며]
* 독일 메르헨가도(동화가도, Märchenstraße)

그림(Grimm) 형제 동화의 발자취

하나우에서 브레멘까지 약 600km 도시 연결코스

브레멘의 음악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등

- 민속문화는 ‘제주사람’ 정체성을 간직,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미래 부가가치 생산

- 민속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경제 효과에

많은 시간과 인내, 노력이 들어감

- ‘버내큘러(vernacular)’, ‘포클로리즘(folklorism)’ 등의 개념

세계는 이미 민속문화의 활용에 대해 고민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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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도무형유산」 지정 이전의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와 공동체 기반 전승 거버넌스의 구축

오영주(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본 토론자는 그동안 도무형유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마주했던 제도적 문제를 염두

에 두고,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민속문

화 보전 및 진흥의 현장을 살펴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에 행정적 사각지대(‘지정 이전

의 공백’)가 눈에 들어온다.1)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전

승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정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많

은 민속을 누가 찾아내고 기록하며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 전승자들은 나이가 들고 마을 공동체마저 빠르게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지

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쩌면 민속문화의 소멸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아닐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종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식의 임시방편적 

접근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단편적인 종목 확대를 넘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전승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민속은 제주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적응하며 축적해 온 생

활지식이며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 온 삶의 방식이다. 오늘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 공동체의 참여, 세대 간 전승(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지속적인 재창조(continuous re-creation)라는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보면,2) 정책의 관심 역시 종목의 형태와 지정 여부에 머물기 어렵다. 누가 전승하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실천되는지, 그 전승조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1. 컨트롤타워 ― 흩어진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주 민속문화는 문화유산 담당부서만의 영역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농경민속은 농

업, 목축문화는 축산, 어로문화는 해양수산, 향토음식은 농업·식품·관광과 연결된다. 

각 부서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주 민속문화의 발굴과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고 조정하는 총괄기능은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1) 독일의 유산진흥정책의 용어를 빌리면 ‘보호지정(Unterschtzungstellung)’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Luecke) 즉, ‘지정이전의 공백’(die Lucke vor der Unterschtzstellung)을 말한다. 현

장의 민속문화가 인지부족으로 인해 지정·보호라는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먼저 사라져 버리는 틈새를 

연결하는 방안이 본 논의의 핵심이다.

2) 무형문화유산은 과거의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UNESCO, 2003). 이는 고정된 원형의 복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재창조(Continuous re-creation)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며(Smith L. Uses of 

heritage. Routledge. 2006),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전승공동체의 주

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함한희,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와 실제. 민속원. 

2018)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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